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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박세연 기자 =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많은 화제와 함께 막을 내린 드라마 '시크릿 가

든'에서 길라임 역으로 출연한 배우 하지원을 인터뷰 했다.      psy5179@newsis.com

【서울=뉴시스】진현철 기자 = 역대 최고 시청률은 아니었다. 그러나 명대사와 패러디를 남기며 팬들을 열광시켰다. 길거리, 카

페, 술집 등 어느 곳에서나 흘러나오는 배경음악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. 

 SBS TV 주말드라마로 방송된 ‘시크릿 가든’이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, 여운은 가시지 않았다. 시청자들 못지않게 ‘주원앓이’를

한 하지원(33)도 아직 ‘길라임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. 아니, 빠져나올 수 없었다. ‘라임’ 향을 여전히 폴폴 풍기고 있다. 

 “드라마가 끝나고 ‘이렇게 인기가 많았구나’, 더 실감나요. 중국에 가서도 느꼈어요. 탕웨이도 그렇고,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대

요. 그래서인지 하지원보다 길라임으로 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. 호호호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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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1~2시간 만 자면서 살인적 녹화 일정을 소화한 그녀는 최근 패션 브랜드 프라다 론칭파티에 초청받아 재충전을 겸해 중

국을 다녀왔다. 인기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. 중국이건 한국이건 가는 곳마다 그녀를 알아봤다. 예전에도 사랑 받았으나

열기는 훨씬 더 뜨거웠다. 

 “얼마 전, 서울가요대상에 시상하러 갔었죠. 요즘에는 아이돌 스타도 많고 해서 어린 친구들은 그냥 ‘하지원인가 보다라고 생

각하겠지’였는데, ‘이 어메이징한 여자야. 멋져 멋져. 길라임 멋져’라고 열광해주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아저씨, 아주머니들

도 마찬가지에요. ‘어, 하지원이네’였는데 이제 사우나 룸에서 주원이 라임을 바라보듯 흐뭇하게 바라봐주세요. 그러면서 ‘아주

잘봤다’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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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인의 여인이 돼버린 그녀는 솔직담백하다. “좋아요”라며 해맑게 웃는 하지원의 입술에서 카푸치노

거품이 묻은 드라마 속 장면이 오버랩됐다. 유독 기억에 남는 카푸치노 ‘거품 키스’ 신이다. ‘벤치 키스’, ‘파티 키스’ 등 숱한 화제

를 모은 장면들에서 하나만 꼽아달라하자 “여성들을 대표한다”며 스페셜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한 ‘윗몸일으키기 고백’ 신을

택했다. 

 “김주원이 ‘길라임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’ 하는데 많은 분이 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대요. 저도 연기하

면서 설레고 아주 좋았어요. 연애하고 있는 분들, 심지어 결혼한 분들도 설레였던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. 많은 남성이 사랑

하는 여성에게 이런 말을 건네면 어떨까요? 정말 김주원이 한 것처럼 ‘이봐 이봐 이러니 내가 안 반해?’, ‘이 어메이징한 여자야’

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뿅~ 할 것 같아요. 그런 수식어를 팬들이 계속해주셔서 매우 행복해요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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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인지 ‘김주원’ 같은 사람이면 평생을 같이 할 상대로도 좋다. “라임이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주원이 차에 태워 사랑한다

고 말하며 영혼을 바꿔주러 천둥치고 비오는 곳으로 가잖아요.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 바쳐 죽어줄 수 있다는, 가슴

아픈 신인데 아주 멋있었어요. 여자를 위해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남자가 있을까 생각했죠. 뭐, 초반에는 ‘이 여자 잠깐 만나는

여자야’, ‘인어공주하라’고 한 것은 미웠지만요. 호호호.” 

 현실의 하지원에게 선머슴 같고, 다소 과격한 구석은 없다. ‘이 여자가 과연 라임을 연기한 사람이 맞을까’라는 의문이 들 정도

다. 비슷한 점을 꼽자면 털털함 정도다. 극중 파티 장면에서 화려하고 섹시한 드레스를 선보였듯 자신과 잘 어울리는 빨간 코트

로 멋을 낸 그녀는 아름답기만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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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날 정도로 꾸밀 수 있는데 드라마에 입고 나온 의상이나 스타일은 아쉽지 않았을까. “예쁘고 좋은 모습, 혹은 멀쩡한 모습

만 보여드리려고 배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밑바닥부터 상류층까지 하고 싶은 역할, 해야 할 역할 많잖아요. 예쁜 모습은 시상

식에서 드레스 입고 최고로 예뻐보이면 될 것 같아요. 드라마 속 그 역할에 맞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.” 

 무엇이든 시키면 ‘조금’ 잘 한다는 그녀는 많은 액션 연기를 실제로 하는 욕심도 부렸다. “어떤 동작 같은 경우 금방 외워요. 한

번 보고 100% 똑같이 할수는 없지만 뭐가 포인트인지 잡아요. ‘잘하지는 못해도 잘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’ 생각하죠. 드라마

‘황진이’ 때도 손끝이나 어깨 움직임 등 부분적인 것을 강조했어요. 전체적으로는 시간도 없고 다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.” 

 드라마가 끝난 지금도 가끔 장난 삼아 “5번 척추, 6번으로 만들어준다”, “죽을래? 거기 딱 서!”라며 동생 전태수(27)나 아는

사람들에게 농담을 건다. 라임에게 보낸 팬들의 편지에도 하지원은 라임이 돼 말을 건다. “제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편지를 써

주세요. 저도 일부러 그렇게 답해요. 그러면 너무들 좋아하세요. 저도 너무 좋아요. 까르르르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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